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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의 백화점 공간을 소비 시대로 진입하는 개혁의 메시지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국의 통치전략에 종속된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한지 그 여부를 가늠하여 국가와 인민의 열망이 상호 (불)결합하는 과정을

공간사회론을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전략 차원에서

도시의 이미지 판매전략을 구사할 만큼 경제부흥에 집중하고 있고, 도시 상품

화과정은사회주의문명국 담론을 통해 문화적 과정을 수반하며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시 이미지 판매전략은 백화점 공간을 현대화하여 상업시설과의 콜라주

요소로활용하고있으며, 평양시백화점은과거 시혜와봉사공간이라는정체성

을 탈바꿈하여 문명화된 도시민이 애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 재이미

지화하였다. 그 결과 평양시 백화점은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소비수준이

높아진결과로형성된공간이라기보다, 도시민들에게백화점 문턱을낮추고다

양한 공간 경험을 유도함으로서 세계적 추세에 대한 모방과 생산효과, 소비교

육, 문화증진을 도모하는상징적문화공간이자패러디의 공간으로해석하는것

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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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10월 10일 북한의 ‘당창건 75돐’1) 기념식은이례적으로 심야에전

개되었다. 자정의 종소리와 함께 시작된 축하행사는 ‘빛’과 ‘조명’의 향연으

로 이루어졌다. 이 중 필자가 가장 주목한문화행사는 ‘2020 빛의 조화’라는

미디어퍼포먼스였다. 과학자 1인이등장하며시작되는이퍼포먼스는과학

기술의시대, 진보하는북한문명사회의미래를보여주고있다. 평양시광장

의 군중들이 저마다 핸드폰을 뻗어 이를 촬영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평양이란 스펙터클(spectacle)의 구성요소로서 평양제1백화점이 있다는 점

과 평양제1백화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종화, 다색화, 다양화된 생활소비품

에 관한 영상 내용이 소비부족의 북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듯하여

눈여겨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백화점(department store)이란자본주의소비시대를상징하는

상징물그자체이다. 백화점과소비(consumption)는 서로떼어서생각할수

없고, 소비는 대량생산이란 콘베이어벨트를 장착해서 피어나는 자본주의의

꽃이다. 이런이유에서르페브르(2005, 140)는 자본주의란내재적가치가극

단적으로소멸되고그외면의스타일만남아서순환적으로유행하며소비의

노예가 되는 사회, 즉 ‘소비조작의 관료사회’라 칭했다. 소비의 상징 공간인

서구식백화점이북한의수도평양에서, 평양시 스펙터클의한장면을차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소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평양시만큼은

소비의 시대로 돌입했다는 상징적 메시지로 전달된다. 또한 2019년 4월에

개장한평양시대동강구역의대성백화점은건물외관을화려한유리로장식

하고, 이전에 볼수 없었던 네덜란드필립스, 독일 마이바움과 지멘스, 일본

타이거, 샤넬, 오메가, 롤렉스 등 고가의 수입산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조선신보 2019/05/17). 현대화된북한의백화점은 2017년이후
1) 북한식 표기는 ‘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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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게 가해지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

주민들의 높은 소비수준과 소비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의 소비를 연구한 레이드와 크롤리(Reid & Crowley

2000, 1-25)에 의하면, 사회주의정권이라고하여도일반대중들의의견을무

시하고탄압하면서일방적으로통치하는것은아니다. 때문에사회주의와소

비는대치되는관계가아니라고보았다. 이들은동유럽사회주의를 ‘부족의경

제(Shortage economy)’라는획일적패러다임으로몰아넣었던코르나이(2019,

410) 견해에반박하며, ‘칙칙한색의옷을입고우울한사람들이부족한물품

을사기위해길게줄을선’ 모습만이사회주의의일상은아니라고강조한다.

사회주의체제아래에서도필요를넘어선취향과적절한소비의진작은이루어

졌으며다만소비를대하는태도가다르게이루어졌다(differentiated approach)

고 보았다. 이들의 시각으로볼 때 평양의 백화점은시장화이후 익명의 북

한주민들이가지고있는주체성과시장화에관한인식, 그리고그들의소비

경험이적극적으로나타난공간의결과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캐서린

베르데리(2000, 14)의말처럼소비의지가공산주의권위에잠재적위협이될

수있다는해석을한다면, 서구의 물건을획득하는것은사회주의에서벗어

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한 반사회주의적인 자신의 자아를 구

성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 당국이 내미는 소비 의지는 매우 불

안정하고 위험한 사회적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글은북한의백화점공간으로상징되는북한적소비현상을공간에대

한 경제와 문화적 전회(spatial turn) 틀로 설명하고(주은우 2013, 184-211).

이에대한중의적해석을통해북한체제의통치전략을고찰하는것이목적

이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북한의 백화점 공간을

소비 시대로 진입하려는 개혁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국의

통치전략에 종속된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를 가늠하여

국가와 북한 인민의 열망이 상호 (불)결합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는 질 밸런타인(2014)의 사회공간론을 배경으로 삼았다. 밸런

타인은 지리적 스케일에 따른 공간과 사회적 정체성의 관계를 연구하였으

며, 지리적스케일의한범주로서도시와도시의사회문화를공간이론화하

였다. 특히 밸런타인은 도시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으며, ‘도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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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ing th city)’를 정부나 기업과 같은 공적 혹은 사적 행위자들이 수행하

는 전략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정부나 기업은 마을이나 도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기업, 관광객, 심지어 거주자를 유인하려는 전략을 구사하

는데이것을지리적으로독특한장소의이미지를판매하는 ‘도시판매’ 전략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라는 장소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

로 점차 포장, 광고, 판촉 및 소비가 가능한 상품이 되는 것이다. 필로와 키

에른(Philo & Kearn 1993)은 ‘도시판매’ 전략을도시라는장소의상품화전

략으로 재구성하고, 도시의 재이미지화(reimage)로 해석하였다. 도시의 재

이미지화는 단순한 경제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 자긍심을 새롭게 이

끌어내어 변화를 추동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화 과정으로 보았

다. 즉, 사회공간론자들의 ‘도시 판매’ 전략은 장소의상품화, 도시 이미지의

포장과 재구성을 넘어서지역주민들에게 그들이 성공적인 공동체의중요한

일원이며그들을대신해서정부나기업행위자들이유익한것을이룩하겠다

는설득의과정이며미묘한형태의 사회화과정을포함하는정의인셈이다.

사회공간론에근거하여본고의논리를설계한다면 <그림 1>과같이평양

의백화점은시장화이후북한주민들의생활이향상되고소비욕망이증대

된결과로해석할수있고, 김정은체제가시행하고있는대외개방방침에따

라외래(수입)문화가유행한결과로해석할수있다. 이것은시장화이후소

비성장, 소비계층 확대, 소비 공간인 백화점 등장, 백화점을 통한 평양시의

현대화된 이미지 판매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평양의 백화점을 재해석한다면 <그림 1>의 안쪽 선이 갖

는 의미를 고찰하여야 한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소비 능력과 경제적 욕

망을 문화적으로 전환하여 시장을 제도화된 상점과 백화점으로 대체하고,

소비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소비품 생산을 추동하여,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

성과국가제일주의담론과의결합을도모한다. 그 결과평양의백화점은단

순한소비공간이아니라당국의통치전략이작동하는체제의공간으로전

회하며, 평양 시민들은 백화점이라는 공간소비를 통해 체제의 논리에 순응

하고, 국가가 개입한소비활동을통해수도평양의현대화된이미지를세계

적으로 판매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필자를 포함한 북한의 도시 공간 논의는 계획과 시장, 지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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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혹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등의 이분법적 대비를 통한 사회 변화와

역동성의규명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본글의새로운발견은국가의통치

전략안에서행해지고있는 ‘국가와인민’, ‘경제와문화’, ‘담론과실천’이라는

제층위의구성적결합행위이다. 이것은국가의통치력도제한적이고, 인민의

주체성도 제한적인 과도적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수행되는 실천행위이며,

‘북한식’ 사회탐구의시론이될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북한의공식간행물

자료를다양하게활용하였고, 특히 2018-2020년영자신문 평양타임즈(Pyong
Yang Times)의 기사보도 중 ‘평양’과 ‘소비품(생산)’을 키워드로 하는 215
건의기사를참고하였다.2) 또한방문·소비·판매·이용등의백화점경험이있

는 북한이탈주민과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고 심층 면접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공간에 대한 소비 경험이 부족했던 구술증언은 북한의 유행과 소비행위에

대한이들의포괄적증언을폭넓게활용하여이를보완하고자하였다.3)

<그림 1> 평양의 백화점과 도시 이미지 판매전략

▪저자 그림

2) The Pyongyang Times는 1964년부터 북한이 발행하는 weekly 영자 신문이다. 로동
신문 보도기사 중 국제적 선전효과가 있는 아이템들을 보도하고 있으며 2018-2020
년까지월 4회 * 36개월, 총 144회발행물을대상으로평양과소비품생산기사를 215
건 수집하였다.

3) 심층면접조사는 2018년 이후총 12회(10명) 진행하였고, 이 중 평양시백화점경험자
는 2명에 불과하였다. 나머지는 지역과 지방 도시를 대표하는 외화상점 경험자와 함
흥시 백화점 경험자 등이 간접 경험자이다. 이들의 구술은 인용 구술에 한해 본문에
자세한 표기를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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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 사회주의와 백화점의 기능

북한최초의백화점은 1946년 설립된평양제1백화점이다. 일제시기화신

백화점이해방후김일성에의해국영백화점으로전환되고, 명칭을평양제1

백화점으로개칭하면서평양제1백화점은수도한중심에자리잡게되었다.

그러나전신이화신백화점인만큼백화점의등장은탈식민지근대화론의맥

락속에위치한다. 당시일본은동아시아도시의근대화와소비문화를선도

하며 1904년 미쓰코시(三越)의 ‘백화점(Department Store)선언’을 통해백화

점이란용어를사용하기시작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마쓰야(松屋, 1925),

미쓰코시(三越, 1935) 백화점이 연이어 건설되고 이전 잡화점(雜貨店)의 시

대는 백화점의 시대로 전환되었다(하시야 히로시 2018, 176). 이전 상점과

달리백화점공간은진열된상품만을판매하는공간이아니라, 내부에 대식

당, 극장, 화랑, 유원지, 동물원등다양한시설이마련되고어른부터어린이

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소비와 문화가 결합 된 공간으로 조성

되었다. 그리고 유사한백화점은일본에의해반식민지상태였던중국의대

도시에도등장하였다. 1918년 상하이에상하이영안공사(上海永安公司)가 개

점하고, 신신공사(新新公司, 1926), 대신공사(大新公司, 1936)가 잇달아 개점

했으며톈진과베이징에도이러한현상들이일어났다(홍준형 2010, 342-344).

1931년 개점한 조선의 화신백화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개점되었다.

식민지 시기 다수의 일본 내지인이 조선으로 이주하면서 일본 상품의 반

입과판매의공간으로백화점을활용하고, 백화점을통해식민지조선에일

본의문화와상품을도입하여자연스럽게일본문화를수용시키고자하였다.

백화점에는 상품판매 만이 아니라 연예장, 식당, 미용실, 옥상정원, 전망대

등의문화시설과편의시설이설치되고, 일본권력에의해국책선전을목적

으로하는전람회도실시되었다(최리애 2017, 57-61). 그러나중일전쟁이한

창이던 당시 상하이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소비 계층은 전쟁의 수혜자인 중

산층들이었고, 식민지조선에서일본제국주의의상품을향유하는백화점고

객은일부친일적부유층에불과할뿐이었다. 식민지 시기백화점은위락시

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근대화된 다목적 소비 공간이었지만 매우 정치적인

문화공간이기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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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북한은식민지시기백화점공간이수행하였던제국의정치적역

할을 제거하고 백화점을 도시민의 물질적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봉

사(시혜와 우월성)의 공간으로 기획했다. 1958년에 평양역전백화점을 개점

하고, 1961년에는 평양아동백화점을 개점하였다. 연이어 1962년에는 서평양

백화점을 개점하여 늘어나는 시민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했다(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3a, 405). 특히 백

화점은소비보다는공급의역할을수행하였고, 북한의국영상업망이시도별

로 체계화됨에 따라 백화점도 시도별로 대표성을 띄고 개점하였다.4) 또한

1960-70년 시기북한의백화점은하나의상업기업소와동일한단위였다. 백

화점 공간은 손님을 위한 매장공간과 백화점 관리자와 종업원들을 위한 부

대공간으로이원화되었으며, 매장공간만큼부대시설과종업원을위한공간

도 중요시되었다. 예를 들어 1974년에 개점한 안주백화점은 현대화된 시설

로주목을끌었다. 안주백화점의특징은총 4층건물로잇닿아지은단층건

물을부대공간으로사용하였는데 1층부터 3층까지매층마다기본매장홀과

함께일창고, 휴게실, 위생실등을갖추고부대건물에사무실과창고를두었

다. 또한 창고의 물건을 손쉽게 매장으로 운반하기위해 기본 건물양쪽 끝

에화물승강기를설치하였고, 4층에는종업원들을위한회의실과가공반작

업장과 창고, 휴게실을 두었다(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3b, 285). 이것은북한의백화점이상업봉사영역의근로자들이근로하는

상업기업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기업소가 공장 내 노동자

들과일심단결하여기업생산물을쏟아내듯, 백화점또한종업원들의근로조

건과 근무환경개선에 주요한 관심을 돌렸다. 계획화된 상업체계를 통해 모

아진 상품은 백화점이란 물리적 공간을 통해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하는 것

이 목적이었다.

각 도시에 하나씩 개점한 백화점은 외화전문 상점으로 기능하거나, 시도

별행정구역안에서생산된가장질좋은상품을저렴한가격으로도시민들

에게공급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이 중 평양의백화점은전국에서생산되

4) 김일성 시기 북한의행정구역별 중심도시에 수립된 백화점은 남포백화점(1969), 개성
백화점(1972), 안주백화점(1974), 사리원백화점이 있고 이는 조선향토대백과 각 행
정구역 편에 수록되어 있다. 온라인 검색으로 가능한 백화점은 원산백화점, 함흥백화
점, 함흥아동백화점, 청진역전백화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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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좋은 상품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제1백화점은 주요 고객층을 외

국인으로삼고, 제2백화점은내국인을대상으로북한의대표상품을판매하

였다. 평양시에는 각종의 전국회의가 개최되고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의 대

표단이 방문하는 곳으로 이들이 행사와 회의를 마치고 각 지역으로 돌아갈

때에 평양역 앞에 위치한 평양역전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역전

백화점을 큰 규모로 운영하였다(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

소 2003a, 405). 지방에서 평양의소비품을보면서유행과감각을익히고모

방하는 학습효과를 배가한 것이다. 평양아동백화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문백화점으로 북한 당국의 아동 중시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동교양의

거점이자복지공간이었다. 북한의 4대사회복지체계중하나인 ‘어린보육교

양법’에 의하면북한의모든어린이는국가와사회의부담으로키우도록법

제화되어 있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대표적 시설 중 하나가 아동백화점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백화점은 상품을 공급하는 상업봉사기관이자, 전국

의근로자들에게북한의대표상품을선보이고교양하는교양거점이었으며,

아동의 소비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공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의 백화점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이후이다. 1990년대 중

반이후북한체제의공급기능이중단된이래백화점의기능과역할도부실

해졌다. 제 기능을하지못한채도시중심부에빈공간으로우뚝서있는백

화점을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때마침 북한에 등

장한종합시장과마찬가지로백화점운영의원리는 ‘계획공급에서시장판매

로’ 전환하였다. 평양제1백화점은 입점업체를 증가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식당시설을병행적으로운영하였다. 그러나한창활성화된종합시장과

의경쟁에서백화점은상품의다양성, 가격, 주민들의필요와선호도측면에

서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회생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평양제1백화점은 중국

과의 합영·합작을 도모하여 백화점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South China Morning Post 2004/08/10) 마침내중국의저장성둥양궈화이

(東陽國匯)무역유한공사가 2007년 평양제1백화점내 3개층(총면적 1만 5천

㎡)의 매장 경영권을 10년간 취득했다(동방조보(東方早報) 2006/04/07). 그
리고 나머지 공간은 평양시 차원에서 각종의 국내외 상품전시회 공간으로

활용하였다(자주시보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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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제1백화점이 합영·합작의 형태로 운영방식을 변화하면서 평양시 소

재의 각 백화점들은 저마다 상업적 전환을 시작했다. 2010년 2월에는 보통

강백화점이신축되었고, 2012년 1월에는 광복백화점이중국과의합영·합작을

통해 광복지구상업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의 락원무역상사와 재일 조총

련계 조일유한책임상사가 합작하여 1985년에 개점한 낙원백화점도 리모델

링을통해현대화된백화점으로전변하였으며, 2019년 4월에는 1986년 문수

거리외화상점이대성백화점으로신축되었다(KDB산업은행 2020, 426-443).

<표 1> 평양의 백화점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2003a), 한국산업은행(2020) 참조

평양시 백화점은 북한의 무역회사가 주축이 되어 상품을 조달했고 중국

과일본의투자기업과합영·합작의 방식으로현대화를추진하고있다. 백화

점의 현대화 방식은 매우 파격적이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백화점 형태

를그대로평양에이식하는방법으로까지발전하고있다. 백화점 내부의공

간구성과상품판매를촉진하는디스플레이, 수입 상품의진열과고객의동

선을고려한 층별 구성, 지하층 및 옥상층의활용 등서구의 백화점 그대로

를복제해내고있다. 관리운영방식또한마찬가지이다. 종업원들이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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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입고바코드가그려진상품결제와전자화된계산대, 포인트적립이가능

한 카드 결제 방식의 도입, 가격이 표시된 정찰제 운영 등으로 전격적인 변

화를꾀하였으며, 최근에는온라인상업망과배달판매방식을결합하여외

견상 평양의 백화점은 서구의 상업시설과 다름을 발견할 수 없다. 수도 한

복판에서 부의 과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백화점에 진열된 신상품을 통해

유행과사치품이회자되는평양시의생활은화려한백화점면면으로대변되

고있다. 적어도김정은시기평양의백화점은기존의 ‘봉사’와 ‘복지’라는시

혜의 개념을 완전히 탈각했다.

Ⅲ. 국가의 소비개입과 백화점의 재이미지화

현재 평양의 백화점은 김정은 체제가 받아들인 시장화의 상징이기도 하

지만김정은체제가추구하는북한사회주의문명사회의상징적재현물이기

도 하다. 북한 당국은 경제난을 거치면서 도시 외곽에, 다리 밑에, 역 앞에,

골목에 얼기설기 들어선시장 공간을 비사회주의의 온상이라고 배척하였으

며, 시장메커니즘은 수용하면서도 시장이라는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장

소는 은폐하거나 축소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한편 시장의 경제적 효과인

물자(소비재)부족의 완화 효과는 긍정하면서도 시장의 사회적 효과인 주민

의식의변화, 일탈행위의확산, 탈북자의증가등비사회주의적행위에대해

서는부정하고자하였다(최수영 1997, 50-62). 따라서이의불균형적조합은

북한 체제의 딜레마이자 북한식 개혁의 전진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곤하였다. 이에 김정은체제는경제와사회의균형을모색하기시작했으

며시장메커니즘을전면적으로도입하는(이석기외 2018, 53-54) 동시에시

장메커니즘과조응하는 ‘사회주의문명국’ 담론5)을통해경제(적인것)와문

5) 사회주의문명국이란 ‘사회주의문화가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문화수준을지니고최상의문명을최고의수준에서창조하며향유하는나라’
로 정의된다. 김정은은 2012년 신년사에서 처음 사회주의 문명국이란 표현을 사용했
고,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교육, 보건, 체육, 문화예술,
사회주의민족문화, 도덕기강, 문화정서생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과업목표를 제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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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인 것)를 융합하기 시작하였다. 이의 상징적 재현물 중 하나가 백화점

인 것이다.

1. 소비의 추동, 소비에의 개입

북한에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이 확산의 효과는 기업소의 자율성 증

대와 대외무역회사 소속 공장·기업소(외화벌이 기지)들의 활성화로 나타났

다. 당국이 무역제도를 개혁하고 무역 권한을 내각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무역 총회사-전문 무역회사-합영·합작회사’들은 자율성을 획득하였고, 이

들은 각자 무역 확대를 위해 산하의 공장·기업소들을 ‘외화벌이 기지’라는

이름으로우후죽순설립하였다(박희진 2019, 32). 특히무역회사들은사회주

의 시기부터 자본주의 기업과 유사한 독립채산의 ‘회사’체계로 운영되어 왔

기때문에무역파트너(대방)만 입증된다면개혁체제로의전환이매우수월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제도의 개혁은 <표 2>와 같이 국내 경공업, 서

비스 부문의생산발전을촉진했고, 전국의 주요시장에서식료및가공품의

국산화가 90%에 이를 정도로 소비품 성장을 추동하였다(조선국제무역촉진

위원회 2018).

<표 2> 김정은 시기 무역 개혁과 브랜드 소비품의 판매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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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북한의 유명 도매시장에서 매탁장사를 하고 온 구술자 A씨에

의하면 시장 매대에서 당과류, 피복제품, 신발제품, 세소상품의 판매는 더

이상 중국산(수입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국산 제품이 가격도

낮고 품질도 좋아서 수입품을 대체하기 시작한 지 2-3년 정도 되었다고 전

했다. 즉, 당국이 무역회사를 앞세워 공장·기업소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다

른 한편에서는 현대화된 상업시설을 건설하여 가격이 낮고 품질이 좋은 국

산 상품을 진열 판매하자, 기존의 종합시장들은 상품경쟁, 가격경쟁, 판매

경쟁에서경쟁력을상실하고있는것이다. 특히 해외투자자본이도시에집

중되고이들과합영·합작한상업기관들이대형화·고급화된추세로개점함에

따라 시장을 매개로 했던 유통 질서는 다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당국은 소비품 생산을 촉진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의 결합(Foreign

Trade 2019), 선질후량(로동신문 2020/01/09), 상품화, 브랜드(로동신문 
2020/01/12) 등의새로운개념을 내포한인민소비품생산의 ‘다종화·다양화·

다색화’를 국가적 시책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소비시책은 생산

과 비례하지 않고, 수요와 비례하지 않으며, 가격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았지

만, 당국은 다량의 소비품 생산과 진열만으로 사회주의 ‘문명’이 구현되는

것처럼 선전하였다.

구체적으로북한당국의소비화촉진(개입) 시책을파악하기위해필자는

평양타임즈(The Pyongyang Times)를 대상으로 ① 식품외식, ② 의류패
션, ③가전생활필수품, ④레져휴양, ⑤정책인프라, ⑥전시회, ⑦소비전반

종합 기사로 분류하여 2018-2020년의 3년간 기사 보도를 분석하였다. 총

215건의기사중평양시기사는총 130건으로집계되었으며, 소비관련기사

의 65%가 평양시에서 집계되었다. 분류항목별로는 식품외식(90건), 의류패

션(49건), 레저휴양(40건), 전시회(14건), 정책인프라(9건), 가전생활필수품(8

건), 소비전반종합(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레저휴양보도는 이 시기

북한이 삼지연시 건설과양덕온천관광지구 건설에 집중하고 있었기때문에

크게 주목할 만한 건수가 되지 않는다. 반면 전시회 보도는 강조나 선전보

도가 아닌 실제 진행된 보도 건수로서 타 항목에 비해 소비대중화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과와같이북한주민들의소비생활은먹는것과입는것중심으로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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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있으며, 가전제품및생활필수품등의소비는상대적으로저조한편임

을알수있었다. 제일많이집계된식품외식분야의보도는식료공장, 맥주

공장, 생수공장, 김치공장, 특산물 요리, 이색레스토랑등에대한것이다. 식

품의질을향상하고맛과향이다양한신상품을개발하며, 다양한 요리법과

건강식품의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화된 식료공장에서 생

산된 대부분의 인기 있는 제품들은 평양시 소재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에서 팔리고 있었다(The Pyongyang Times 2018/10/27).

식생활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소비시책은 식생활 개선과 식문화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자부심, 주민들의 애국심과

밀접한연계를맺고있는중요문제였다(The Pyongyang Times 2018/08/04).

또한당국이추구하는 ‘문명사회’와밀접히연관되어있기도하였다. 문명사

회의시민들은건강하고다양한식생활을즐기며고급한레스토랑을이용하

는 ‘사회주의조선인’으로 나아가야한다고강조하는것이다. 의생활분야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의상협회는 조선 의상이 도시적 감각과 어우러져

세련되고우아한미(美)를 가지고있다면서기존치마저고리의고급화버전

을화려하게제작하여패션쇼형식으로선전하고있다(The Pyongyang Times

2018/10/27). 나아가 종합시장과 달리 기성복이라 불리는 맞춤옷이 백화점

매장의 상점에서 팔리고 있으며 의류패션과 연관된 신발, 미용, 화장품, 가

방 등의 상품디자인과브랜드는무엇보다중요해졌다. 개성과취향이반영

되고 화려한 미감을 갖춘 상품들의 행렬은 문명사회 진입과 동일하게 간주

되고 있었다(The Pyongyang Times 2019/05/11). 이제 종합시장에서 대량

유통되는저가의질낮은중국산상품이아니라, 개인의개성과취향이반영

되고개인의라이프스타일에맞는고급한조선식문화상품을도시의상점

에서 백화점에서 소비하라고 당국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백화점의 재이미지화

이렇듯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문명국 담론을 통해 식생활 향상과 의생활

의 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이 정책은 ‘백화점’이란 공간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 북한 당국의 정책 의도는 ‘우리식 경제관리개선’ 조치에 의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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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필요와 소비욕망을 반영한 다양한 소비품

을백화점과전문상점에서판매하도록하는것이었다. 그러나백화점이고

급한상품만을판매하는 일부 특권계층에 허용된공간되도록할 수는 없다.

따라서북한당국은기존의서구식백화점공간이의미하는값비싼상품, 특

권계층의전유, 불평등한사회구조, 서방세계에대한문화적추종등의이미

지를 재구성하기 위해 북한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투영하였고, 관습적

으로 경제라 칭하는 사회적 관계물들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에

백화점은다양한의미와해석이가능한전략적공간으로설계되고재이미지

화를 추구하게 된다.

먼저 첫째, 평양의 백화점은 대중적 소비의 거점으로 재이미지화를 구축

하고문턱을낮추었다. 우선건축물형성에서상징적요소를배제하고유리

혹은타일의현대화된건축자재를사용하고건축물의실용성을배가하였다.

이전 시기 출입문 부분을 높이 올리고 커다란 간판을 달아 상징적 효과를

높였다면, 김정은시기의백화점들은단순하고심플하면서도현대화된건축

물의 형태를 띠었으며, 특별할수록 독특한 형태를 강조했던 북한식 건축기

법을과감히생략하는변화를보였다. 마치 대형슈퍼마켓과같은형태로보

편 대중화했다는 판단이다.

둘째, 평양의 백화점은 현대화된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이제껏 경험해 보

지못한대중들의공간적호기심을자극했다. 평양제1백화점은온라인상업

망인 ‘붉은별’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판매를 촉진했으며, 지난 당창건 75돐

기념행사인 ‘빛의 조화’ 레이져 쇼는 평양제1백화점 벽면에서 상영된 바 있

다. 평양아동백화점은 매 층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백화점을 키

즈클럽(kids club)과 같이 편재하였다(조선의 오늘 2019/11/30). 보통강백
화점은무빙에스컬레이터(moving escalate)와카터(cart), 비닐쇼핑백, 전자

식 결제시스템과 명품 가방을 파는 곳으로 변화했다(통일한국 2012/07).
낙원백화점 지하에는 사우나실을 입점하고 3층 식당에서는 생맥주와 경양

식을팔고있다. 가장최근신설한대성백화점은앞선백화점들의현대화된

장치들을총망라하였고여기에더하여지하슈퍼마켓과옥상층카페를설치

하였다(로동신문 2019/04/15).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절제했지만, 건
물내부는다양하고복합적으로구성하여방문자들이백화점은상품을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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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한단일한목적으로만방문하는상업공간이아니라, 지하부터옥상

까지자신의소비수준에맞는구매행위를통해이공간자체를경험하고소

비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것이다. 더 이상 백화점은 옛날의 상업기관 기업소

가아니라 ‘백화점’이라는독립적정체성을지닌문화적소비공간으로전환

한 것이다.

<사진 1> 현대화된 평양의 백화점들

평양제1백화점 평양아동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

▪uriminzokkiri.com
(2021/02/25 검색)

▪메아리(2019/09/19) ▪조선의 오늘(2019/02/24)
락원백화점 보통강백화점 대성백화점

▪DailyNK(2010/07/02) ▪통일뉴스(2011/12/13) ▪조선신보(2019/05/17)

셋째, 평양의백화점은당국이강조하는 ‘세계적추세’를강조하며, 매장별

구성을 개별화했으며, 마네킹 전시와 전시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글로

벌 라이프 스타일(global life style)’을 교육하도록 공간을 기획하였다. 기존

에는 다량의 물건이 빽빽하게 진열된 그 자체만으로도 백화점이 수행해야

하는 공급기능에 충실한 면모였다. 그러나 진열과 전시방법, 매장별 구성을

차별화를 진행한 것은 유행의 모방, 모방의 생산적, 교육적 효과를 도모한

것이다. 백화점의 문턱을 낮춘 후 이같은 변화를 도입했다는 것은이전 시

기 평양의 특수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점에서도차별적의미를지닌다. 이에 평양의부유계층이증대하여

백화점에서 고가의 수입 상품을 판매한다는 직관적 해석보다는 당국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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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imitation)’의 사회적 효과를노린것으로해석하는것이더타당하다. 가

브리엘타르트(2003, 254)에 의하면모방은불평등과차이에기원을두고있

다. 쉽게말해서구와조선(북한)의 차이를 인지하고, 세계적 추세에맞도록

국내 상품도 수입산의 질과 스타일 등을 모방하고, 따라잡자는 것이다. 이

같은 의도는 평양제1백화점이나 평양역전백화점, 평양아동백화점 등지에서

빈번하게 개최되는 각종 상품전시회도 같은 맥락이다. 수입산의 모방과 국

내 생산의 경쟁적 확대 및 대중적 소비 교육를 위한 장소로 백화점 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Ⅳ. 도시공간의 콜라주와 백화점의 패러디 전략

1. 동평양지구 상업시설의 문화적 콜라주

질 밸런타인은 1970-80년대 서구 도시의 탈산업화와 경제의 재구조화과

정을고찰한결과도시중심부의재가치화과정이그도시가갖고있는예술

적, 문화적유산의경제적활용과밀접한연관이있음을파악하였다. 문화는

부를창출할수있는대안적원천으로새롭게인식되었고, 특정도시의문화

자본은경제자본으로전환될수있을뿐아니라실제로문화산업이그자체

로서도 부를 창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들어

와 다양한 도시공간론자들은 근대화 시기 주조된 도시의 계획성을 비판하

고, 기술과조응하는도시의다양성, 공간간의겹침과섞임이라는콜라주를

강조해 왔다(Harvey 1989, 82-83). 이 콜라주의 상징적 요소들은 개성과 취

향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도시

의다양한소비계층들이시간을구성하는방법에따라저녁시간을활용하

는야간경제(evening and night-time economy)가발전하고새로운경제현

상의 문화적 장소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Montgomery 1995, 102-104).

시장화정책을적극구사하고있는김정은체제또한탈산업화시기와유

사하게 경제적 변화를 문화적 전회의 과정을 통해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결합을시도하기시작했다. 이에 2012년이후평양시또한 1990년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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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난의진통과흔적들을딛고매우빠르게재구성되기시작했다. 또한기존

의 도시계획이 사회주의 권위와 지배 방식에 따라 김일성광장의 본평양을

중심으로 상징적 개발에집중했다면, 김정은 체제의 평양시는 과감한 합영·

합작 방식으로 토지 임대 정책을 시행하여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본평양

중심의 개발은북한당국이스스로 개발·추진하는반면서평양, 동평양지구

는 외국자본과 투자를 통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토지임대조건에따라 <사진 2>와같이동평양의대동강구역(지도상의원

구역)과 동대원구역, 선교구역, 락랑구역으로이어지는(지도상의선표시) 새

로운 도시 개발축이 형성되고 있다. 또 본평양과 동평양을 잇는 지도상의

대동강 6개 다리를포함하는구간즉, 과학기술전당에서릉라도인민유원지

까지대동강강변에는상징적문화시설을대대적으로조성하며도시의이미

지를 전변하고 있다(박희진 2018, 46-47).

<사진 2> 평양시 지도(구글지도)

지도상의 원으로 표시한 대동강구역의 콜라주는 평양시의 재구조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보여준다. 대동강구역은 김일성 광장을 마주하고 있

는 구역으로서 김일성-김정일 동상이있는 만수대 언덕에서 직선거리로 당

창건기념탑과 주체사상탑이 세워져 있는 혁명적 상징구역이다. 구술자 B씨

에 의하면 김일성광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광장을 마주하고 있는 대동강구

1. 평양제1백화점

2. 평양역전백화점

3. 평양아동백화점

4. 락원백화점

5. 서평양백화점

6. 동평양백화점

7. 광복지구상업중심

8. 대성백화점



114 아태연구 제28권 제1호 (2021)

역의아파트거주민들은모두집밖으로나와야하며커튼하나라도펄럭이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절대적보안 구역이며각종 행사가 진행될 때

는제일먼저통제되는구역이라는것이다. 또대동강구역에는나라별대사

관저와 공관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역으로 대동강구역은 김정은 시기 가장 많은 상업적 문화시설이 자리 잡

은 곳이다. 대동강구역은 릉라도인민유원지(2012)를 마주하고 류경원(찜질

방, 2012), 인민야외빙상장(2012), 롤러스케이트장(2012), 문수물놀이장(워터

파크,2013), 곱등어관(돌고래쇼장, 2013)이 있고, 대동강유람선 ‘무지개호’의

선착장(2015)이 있으며, 대동강수산물식당(2018) 등 대형 시설이 강변을 따

라 건설되었다. 강변 안쪽의 산원거리는 평양산원(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있

는 곳이다. 평양산원 옆으로 유선종양연구소(2012), 류경치과병원(2013), 류

경안과종합병원(2018)이 건설되었고 최근 당창건기념탑 옆에 평양종합병원

(2021)을 건설중이다. 그리고이거리중심에대성백화점(2019)이 자리하고

있다.

대동강구역은당창건기념탑, 주체사상탑과같은사회주의시기상징성건

축물과현대화된놀이시설이공존하고있으며, 워터파크의미끄럼틀을내려

오며 높이 170m 꼭대기에 있는 주체사상탑의 횃불을 보게 된다. 놀이시설

옆에병원촌이건설되고사회주의무상치료를강조하는병원촌의한중심에

고가의 수입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이 있는 것이다. 상상컨대 도시민들은 대

성백화점 옥상층에 건설된 유리 카페에서 앉아 병원촌이 형상하고 있는 사

회주의 무상치료의 우월성에 대해 담소를 나누게 될 것이다. 도저히 섞일

수없을것만같았던상징적건축물들이 ‘사회주의문명’이라는담론속에서

콜라주를 이루며 이전 시기 도시의 혁명성은 도시의 낭만과 문화적 이미지

로 전회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의 6번 동평양백화점은 아직 개건·현대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평양시는동평양백화점에서부터락랑구역통일거리로이어지는선을

따라상업거리를조성할계획이라고이미밝힌바있다(연합뉴스 2008/06/30).
평양 국제도시화계획중하나인대동강강변의상업거리(금강거리) 조감도

에의하면, 평양락랑구역통일거리인근대동강강변에는 50층짜리트윈타

워호텔을비롯해무역센터, 백화점, 오피스텔등을건설하는것으로계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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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동대원구역 대동강변에는 종합봉사시설인 해당화관(2013)이 있는

데, 이 복합시설은중국 측이 투자하고 직접운영하는 시설로 화제가 된 바

있다(통일뉴스 2015/10/05). 경제제재와 코로나 등 대내외적 조건에 의해
현재는진행되고있지않지만, 이후 평양시도시공간의문화적전회는동평

양지구 일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평양시는 다양한 불장식(조명장치)을 설치 중이다(조선의
오늘 2018/06/22). 화려한 도시경관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
녁에도평양시민들의소비활동은지속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평양시의

상업시설들은동일한영업시간을가지고있다. 락랑구역통일거리시장은오

후 12시 30분부터오후 6시까지운영하고, 주중목요일하루는쉰다. 평양의

백화점들도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영업을 하고 지역별로

일주일에 하루를 휴일로 정해 쉰다. 그러나 일 8시간이라는 ‘사회주의 노동’

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던 평양시 상업시설들이 최근 탄력적이고 유

연하게 영업시간을 변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양제1백화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저녁시간을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대성

백화점은늦은시간백화점을찾는소비자를위해별도로야간매장을설치

하여밤 10시까지 운영하고있다. 또한 평양시에는레스토랑, 카페, 술집 등

고급유흥시설이성행하고있다. 24시간운영되는경상찻집과은정종합봉사

소가있고, 해맞이식당은오전 10시부터저녁 9시까지, 2층의커피집은 24시

간 운영한다. 북한과 스위스 합작회사인 펑스제약이 운영하는 24시간 약국

도평양시에만 9개의체인점이있다(통일뉴스 2015/10/12). 이처럼평양시
의 야간경제는 상점의 영업시간을 늘이고, 도시의 불빛을 밝히며, 도시민의

밤 문화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몽고메리(1995, 103)는 산업화시기영국의한지역을대상으로조사해보

았을 때 야간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

GDP의 5-15%를차지한다고분석하였다. 더불어야간경제가경제적효과를

더욱증대하기위해서는조명과함께치안, 교통이뒷받침되어야한다고하

였다. 최근 북한도 평양시 교통시설의 낙후함을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택시회사를설립하고다양한택시회사들이운영하는공항

택시, 일반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무궤도전차 및 궤도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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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현대적으로 개조하고(조선신보 2020/11/28) 지하철역을 개·보수하였다
(로동신문 2020/06/13). 심지어공해방지차원에서평양시에는전기전차
만운행하도록했던북한당국의시책을 변경하여, 최근 2층 버스를도입하

고 핵심 구간인 평양역-연못동(10.3㎞) 구간을 심야 운행하고 있다(로동신
문 2020/01/06).
김정은 체제 이후 평양시는 도시 중심부가 생산보다는 소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소비재와 여가활동이 중시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색과 디

자인, 형성물의 스타일과 매력적인 문화적 상상력이 통합하면서 도시의 혁

명성을 도시의 낭만성과 콜라주되도록 기획되었다. 도시 공간이 뿜어내는

문화적 낭만성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주의 문명의 실체는 도시 자체의

소비욕망을극대화한도시의이미지판매전략그자체이다. 김정은 체제는

평양시를소비하고향유할수있는상품으로만들고있으며, 이것을 북한의

대표 상품으로 삼는 ‘도시 판매’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 공간의 경험과 참여의 패러디

‘도시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평양시의 백화점 공간을 해석해 본다면, 백

화점은물건을사고파는장소이기보다도시라는상품의문화적기호공간으

로서이미지효과가더중요하다. 백화점은 불특정소수의구매객과다수의

구경꾼들이백화점공간을경험하며소비의자긍심과현대화된문명국의일

원이 되는 애국심을 갖도록 하며 김정은 시기 당국이 추진하는 ‘도시 판매’

전략의 사회적 합의를 독려하는 공간으로서 유의미한 것이다. 일예로 구술

자 C씨는가장최근평양의백화점에다녀온분이다. 평양인근의협동농장

농장원이며, 한개작업반의반장일을수행한사람이다. 구술자 C씨는평양

의백화점에가본경험에대해굉장한일인것처럼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물건을 구매하진 않았다. 아니 못했다.

“그러니까내가말하는것이평양에견학을갔잖아요. 견학을갔을때개인

시간을 준다고 5시 반까지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그때 백화점에 갔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사오고 싶은 것도 못 사오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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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인필자가 ‘그럼그렇지(속마음)’ 하는투로 “못샀지요”라며, ‘괜찮아

요. 북한이그렇지요(속마음)’ 하는투의호응을하니까구술자 C씨는갑자기

자신이 왜백화점에서물건을 못사왔는지장황하게 설명을하기시작했다.

“기념궁전에 간다고 작업반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옥류관 말이에요.

이거 이거 그 국수 옥류관 거기를 갔는데 농장원들이다 보니까 돈을 못 가

져왔단 소리예요. 나는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내가 ‘자

이 사람들 돈을 내줄테니까 (집에) 가서 돈 걷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다꾸어주니까백화점에서. 그러니까이백화점도눅은때가있다고그

런데 그렇게 좋은 상품도 사올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렇게 돈을 쓰고 나니

까..(못샀다는 이야기)”

구술자 C씨는본인정도면평양의백화점에갈수도있는신분이며, 백화

점에서 바겐세일을 할 때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 계층이라는 점

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도 별의별 것이 다 있다면서 나름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긍정성을 부각시키고 싶어 했다. 다만 현실

에서는농장원이다보니현금보다는돼지라는현물을가져갈수밖에없었고,

이마저도 작업반장으로서 소속농장원들의 옥류관 냉면값으로 지불하고 나

니돈이없어구경만하고나왔다는이야기이다. 필자의속마음을읽었는지

구술자 C씨는 백화점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필자가 오독할까봐 큰 목소

리를 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방북경험이많은신은미씨는레스토랑과상업시설에서만난북측

사람들은 “대부분 (공공기관 간부인듯한옷차림이아닌) 평상복을 입고있

으며얼굴색도뽀얀게살짝부티도난다. 이들이바로요새북한에등장하고

있다는 구매력을 갖춘 북한주민들”이라고 했다(OhmyNews 2014/06/06).
즉, 백화점은실제구매력이있는소수의북한주민들을대상으로하고있지

만, 구술자 C씨와 같이 여러 이유로 평양의 백화점 공간을 경험해 본 사람

들은직접적구매행위보다는공간경험만으로도자부심과애국심을함양하

고있다는것을연계하여해석할수있다. 이밖에도필자가만난다수의북

한이탈주민들은백화점에가본적이없지만, ‘김정은은 건설에도가텄다’라

든가, ‘주민들의 소비수준이매우높아졌다’라든가, ‘돈만있으면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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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 가능하다’라고 구술함으로써 현재 평양시 백화점의 현대화 현상을

나라가발전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고, 나(직접적인개인)는아니지만우리

모두(추상적 인민)는 언제든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행위를 존 고스(1993, 18-47)는 ‘참여의 패러디’라고 하였다.

존고스는도시내거대한쇼핑센터가단지물건을팔뿐아니라오락, 음식과

음료수, 춤과 공연, 박람회, 패션쇼도 제공하며 대중의 다양한 취향에 부응

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조직적인 치밀함과 공간 통제전략의 결과로 해석한

다. 고스가 쇼핑센터의 마술(magic of the mall)이라 지칭하는 핵심은 인공

성이다. 인공성은소비자로하여금쇼핑센터를이상적인공간으로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쇼핑센터는 단지 참여의 패러디만을 제공한다. 실제 백화점은

소비계층들에게자석과도같아서이들에게유리너머에진열된상품을구경

하고 구매의 욕망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들은 구매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러한 공간으로부터 사실상은 배제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백화점은 북한

주민들에게현대화된문물을접하고마음껏소비할수있을것만같은상상

력을제공하지만, 사실상의 현실은이의모방이거나짝퉁물건만을취할수

있는 소비 현실에 서있게 된다. 현재 북한 평양시의 백화점 또한 마찬가지

이다. 백화점이라는 패러디 공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세계화 수준’으로

진입한 것만 같은 환상을 현실로 인식하고 당국의 ‘도시 판매’ 전략에 동참

하는 듯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의 공간 실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북한에서 평양시가 차지하는 도시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평양시는 전체

북한을 대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수성으로 가득 차 있고 북한 체제의 심

장과도 같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공간연구자들은 이 특

수한 공간을 모든 장소에 맞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이란 의미로서 헤테

로토피아(Heterotopia)적 공간으로설명하기도한다(미셀푸코 2014). 그러나

필자가생각하기에헤테로토피아라는개념적접근은이다른공간을정의함

으로써 다른 공간 밖의현실 세계, 그 현실 세계의 균열과 틈새를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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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접근법이다. 따라서평양시자체를헤테로토피아적공간으로바라본다

는 것은 그 유토피아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평양시 이외의 현실 공간을 진

단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이 연구는 평양시의 특수성을 논하고 있지만 평양시 자체를 해석하기 위

한사회공간론을이론적배경으로삼았으며, 사회공간론에서정의하고있는

공간과 사회, 사회와 공간의 상호성을 전제하였다. 평양시의 특수성은 북한

체제의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의 재현으로부터 가시화된 특수한 속성이 아

니라, 북한이처해있는외교적상황과국내경제적현실, 그리고이현실속

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로서 발생한 정체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

다.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가 시도하고자 했던 경제개혁과 특구 및 개발구

정책은현재모두정지(실패?)된 상태이다. 북핵문제로촘촘히조여오던대

북경제제재는무역개혁을왜곡하고있고 Covid-19상황은그나마북중접경

지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상품 거래마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없게만들었다. 현재북한의유일한대외개방창구는평양시이며, 평양시

로모든자원이집중될수밖에없는상황이이같은도시안의콜라주와패

러디를 조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한편, 이 연구는 평양시의 현대화 전략에 대해 시장화 이후 약화된

김정은의통치력강화와통치전략차원에서평양시발전을해석하는경향과

도거리를두고있다. 김정은 체제의국가전략은과학기술적현대화를동반

한 경제부흥이 최우선의 전략목표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바로 ‘더 이상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중국의 방법이든 러시

아든일본이든사용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도입’해야한다는발언을통해

자신의 통치 목표가 인민 생활 향상임을 밝혔다. 그리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도 결국은 인민 생활 향상,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현재의 북한이

추진해야할가장정당한목표임을강조했다. 즉, 김정은체제의 ‘도시 판매’

전략은 자신을 포함하여 현재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직시

한결과이며, 북한주민들이더나은물질생활에대한욕망을강력하게나타

낸 결과로 해석할 수있다. 이런 이유로 평양시 건설은 국가와 인민의 상호

이해가 도시건설에 투영될 수밖에 없었고, 평양시 백화점의 현대화도 이와

같은 맥락적 이유로 재구성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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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평양시 백화점을 도시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상

의변화와당국의공간통치전략이맞물린문화적전회현상속에서고찰하

였고, 현재평양시의백화점은도시이미지판매전략속에서백화점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공간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에 대한 모방 효과를

기대하는 패러디의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평

양의백화점을북한사회의계층적분화의한단면으로해석하는면면이외

에도 체제 내외부의 닫힌 상황이 창출해 낸 도시의 복합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당국의 개방정책의 진퇴여부에 따라 평양

시 백화점의 공간적 위상은 또다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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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yongyang Department Store’s and

Urban Image Sales Strategy:

The Collage and Parody

Park Hee Jin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investigate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North

Korean department store space as a message of reform entering the

consumption era. It further aims to track the process of uniting the

aspirations of the state and the people by assessing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it as a result subordinate to the government's

governing strategy.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North Korea has

been focusing on economic revival sufficient to make full use of its urban

sales strategy as a national strategy. The urban commercialization

process is being executed with cultural processes through the discourse

of socialist civilization. In particular, the urban sales strategy modernizes

the department store space and utilizes it as a collage element with

commercial facilities; it was revealed that the department store in

Pyongyang has transformed its identity as a space for vision and service

in the past, and has been reorganized into a complex cultural space

favored by civilized city dwellers. Consequently, department stores in

Pyongyang cannot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augmented

consumption level of North Koreans. By lowering the threshold of a

department store to induce a variety of spatial experiences, it was

considered 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 symbolic cultural space and a

space of the system, such as the production effect of imitation of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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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consumption education, and cultural promotion.

▪Key words: North Korean Regime, Pyongyang, Department Stores, Urban Space,

Consumption


